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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부터 주장자까지…일상에 깃든 수행
범어사 성보박물관 10월 20일 개막

‘쯧! 생각을 멈추는 소리’ 특별전

개산 1348주년·이전 5주년 기념

“일상 멈추고 자신 돌아보는 계기”

하성미 부산주재기자·이도경 부산지사장

금정총림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은 국립민속박물관과 공동

으로 기획한 K-museum 특별전 ‘쯧!

咄 생각을 멈추는 소리, Inner Pause’

를 10월 20일 성보박물관 1층 상설전

시관에서 개막했다.

범어사 개산 1348주년과 성보박물

관 신축 이전 개관 5주년을 기념해 마

련된 이번 전시는 엄숙하고 무거운 

교리 대신, 스님들의 평범하고 소박

한 ‘하루’에 초점을 맞췄다. 전시 제목

인 ‘쯧!’은 선(禪) 수행 과정에서 흐트

러진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 내지르는 

짧고 단호한 소리인 한자 ‘돌(咄)’ 혹

은 ‘할(喝)’을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

다. 바쁜 나날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

추고(Inner Pause) 스스로의 내면을 

점검하자는 성찰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사찰의 일상생활과 쉼을 엿볼 

수 있는 150여 점의 다채로운 유물과 

시청각 자료로 전시장을 채웠다. 전시

는 관람객들을 자연스럽게 스님들의 

일과 속으로 안내하며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구성된다.

전시의 도입부는 도량의 새벽을 깨

우는 소리로 시작된다. 1728년 조선 

후기 주성된 ‘범어사 동종(부산시 유

형문화유산)’의 소리는 대중의 기상과 

예불을 알리며, 스님들의 수행과 삶이 

맞닿는 하루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지는 ‘식(食)과 의(衣)에 깃든 

절제’ 공간에서는 먹고 입는 일상 속 

불가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사명대

사가 선조에게 하사받았다고 전해지

는 표충사 소장 ‘연엽형 발우(경남 유

형문화유산)’는 연꽃잎 모양으로 여러 

겹을 포개어 보관하도록 실용적으로 

제작돼, 필요한 만큼만 취하는 검소함

을 보여준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용성 스님의 붉은 가사와 

가사고리도 나란히 놓여 수행자의 절

제된 의생활을 조명한다.

오후의 고단함을 뉘이는 ‘소박한 쉼

의 공간’은 이번 전시의 백미 중 하나

다. 스님들이 무더운 여름철을 날 때 

볕과 땀을 가리기 위해 사용했던 삿

갓, 땀받이를 비롯해 휴식을 취할 때 

베던 목침, 곰방대와 효자손 등 친근

한 생활용품들이 공개된다. 여기에 스

님들의 모습을 포착한 흑백 사진 20여 

점이 생생함을 더한다. 현재 범어사 

교무국장 효천 스님과 연수국장 장산 

스님이 영상으로 들려주는 유쾌한 절

집 생활과 실수담도 관람객의 발길을 

머물게 한다.

전시의 마지막은 하루를 닫는 ‘의례

와 성찰’의 시간으로 구성된다. 번뇌

를 끊어내려 내리쳤던 주장자와 마음

을 다잡던 염주는 물론, 1965년 범어

사 수계식 사진과 당시 실제 의례 공

간을 장엄하는 데 쓰였던 ‘구룡도병

풍’, ‘자수수복문병풍(부산시 문화유

산자료)’ 등이 공개되며 관람객들에게 

고요하고 깊은 여운을 남긴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장 정오 스님은 

“절집에서는 모든 평범한 일상이 곧 

수행”이라며, “이번 전시가 관람객들

에게도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자

신의 오늘을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전했다.

초라한가, 당당한가?

가을 산은 눈부시다. 온갖 수목이 

형형색색으로 물들어 펼쳐내는 단풍

의 향연은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

낸다. 소동파(1037~1101)가 “시냇물 

소리는 부처의 설법이요, 산빛은 어

찌 부처의 청정한 몸이 아니겠는가

(溪聲便是廣長舌 山色豈非淸淨身)”

라고 읊었듯, 산과 들은 그 자체로 부

처의 진면목을 드러낸다. 그러나 찬 

바람이 불면 무성하던 잎들은 이내 

떨어지고, 산은 낙목한천(落木寒天)

의 헐벗은 모습을 드러낸다.

이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

음은 엇갈린다. 앙상해진 가지에서 

쓸쓸함과 허무를 느끼는 이가 있는

가 하면, 잎을 모두 떨군 나무에서 오

히려 담담한 평온과 의연한 아름다

움을 발견하는 이도 있다. 잎이 지고 

난 자리에는 무엇이 남는가.

 선불교의 공안집 〈벽암록〉 제27

칙에는 다음과 같은 문답이 나온다. 

한 수행자가 운문 문언(雲門文偃, 

864~949) 선사에게 물었다. “나무가 

시들고 잎이 떨어질 때는 어떠합니

까?” 운문 선사는 짧게 답했다. “체

로금풍(體露金風).” 가을바람[金風]

에 잎이 모두 떨어지고 나면, 나무의 

본체[體]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뜻

이다.

설두중현(雪竇重顯, 980~1052) 선

사는 이 화두를 찬탄하며, 넓은 들

판에 서늘한 바람이 불고 하늘 높이 

가랑비 자욱한 가운데 소림사에 오

랫동안 홀로 앉아 있는 달마의 모습

을 그려 냈다. 마츠오 바쇼(松尾芭蕉, 

1644~1694)의 하이쿠 “마른 가지에 

까마귀 앉아 있네, 가을 저물녘”에서

도 비슷한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선사

와 시인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깃든 맑고 고요한 존엄을 보았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가. 직함과 재물, 권력과 명망

이라는 외적 조건을 통해 자신을 증

명하려 애쓴다. 가면을 벗는 순간 타

인에게 무시당하거나 스스로 무너질

지 모른다는 불안에 사로잡혀, 내면

을 돌보기보다는 외적인 치장에 몰

두한다. 자신의 가치를 외적 조건에 

의지하는 한, 그것들을 잃는 일은 곧 

자신을 잃는 일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잎을 모두 떨군 겨울나무

에도 나무의 생명은 그대로 깃들어 

있다. 무성한 잎에 가려져 있던 뿌리

와 줄기의 모습도 한층 선명해진다. 

겉모습의 변화가 존재의 가치를 바

꾸지는 않는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1883~1957)의 묘비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다. “나는 아무

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가을 산을 바라보라. 그리고 부질

없는 허울을 하나씩 내려놓아라. 타

인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

날 때, 우리는 본래의 자신으로 설 수 

있다. 그것이 곧 체로금풍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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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문화 품은 산 ‘명승’이 되다

강화 정족산 전등사·월출산 일원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가치 인정   

빼어난 자연경관과 불교문화를 품

은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과 ‘월

출산 일원’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강화 정

족산 전등사 일원’과 ‘월출산 일원’을 

각각 명승으로 지정했다고 10월 16

일 밝혔다.

정족산 전등사 일원은 산세를 따

라 축조된 삼랑성과 전등사, 사찰림

과 노거수, 개방감 있는 조망이 조화

를 이루며, 자연지형과 어우러진 산

성과 가람의 배치로 경관적 가치 또

한 뛰어나다.

고려시대 가궐과 국가 불교의례, 

조선시대 사고(史庫)와 선원보각, 병

인양요 승전지 등 여러 시대의 역사

와 문화가 깊게 서린 곳이기도 하다. 

고려 이색 등 문인의 유람 기록을 비

롯해 고문헌과 고지도에 역사·경관 

기록이 두루 남아 있다. 삼랑성과 전

등사를 잇는 옛길은 사찰 참배와 유

람, 주민의 생활 통로로 쓰여 역사

적·학술적 가치를 더한다.

국가유산청은 “정족산의 자연지형

과 전등사, 정족산사고, 사찰림 등 다

양한 인문환경이 어우러져 역사문화

경관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월출산 일원’은 통일신라 시대부

터 국가 제사를 지낸 천황봉을 품은 

영산이자, 고려부터 조선에 이르기까

지 서남부 불교문화의 중심지로 성

장한 역사적 공간이다.  

월출산에 자리한 무위사는 선종 

사찰의 전통과 조선 전기 왕실 후원 

아래 조성된 극락보전과 벽화 등 불

교 신앙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통

일신라 때 도선 국사(827∼898)가 창

건한 도갑사는 관련 기록과 왕실 후

원, 다수의 문화유산을 통해 왕실 불

교와 지역 사찰의 관계를 보여준다. 

월출산 일대에는 이 두 사찰을 중심

으로 다수의 사찰지와 마애불·석탑·

비석·부도 등 풍부한 불교문화유산

이 분포해 있다.   

평야에서 솟아오른 독립 화강암 

산괴로 풍화 지형이 발달해 있고, 특

이 식충식물 등 다양한 식생이 서식

해 생태학적 가치도 크다. 지형과 관

련된 신앙과 설화, 시대별 다양한 명

칭, 정약용·김창협 등의 유산기와 시

문 기록이 전해져 인문지리·민속·기

록유산적 가치를 지닌다.

국가유산청은 “화강암 산악경관을 

기반으로 국가 제의와 불교문화, 시

문과 옛 기록이 장기간 축적된 복합

적 산악 문화경관으로서 높은 가치

를 지닌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에 대해 전등사 주지 지

불 스님은 “이번 정족산 전등사 일원 

명승 지정은 인천에서 1997년 백령

도 두무진 해변 지정 이래 29년 만의 

쾌거”라며 “최근 안보 이슈와 교통체

증 등으로 침체된 강화 관광에 새로

운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등사는 ‘삼랑성역사문화축제’ 기

간을 명승 지정 기념주간으로 선포

하고, 거리 배너와 현수막 설치, 강화

군 관내 전광판 축하 영상 상영 등 홍

보에 나설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두 명승에 대

한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

하고, 국민이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

획이다.� 배희정 기자

국보 영암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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